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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우 사령탑 박세리 후배들 눈치 봐요

미국여자프로골

프 (LPGA)투 어 에

서 뛰는 한국 골프

의 전설 박세리(39

하나금융사진)는

올해두마리토끼를

쫓고있다

올해를 마지막으로 투어와 작별하기

로 결정한 그는 마지막 시즌을 멋지게

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샷 한샷에

혼신의 힘을 다한다 연습량도 전보다

많아졌다 또 박세리는 리우데자네이루

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책임진다 여자대

표팀감독이라는중요한임무를맡았다

올림픽에서는 감독과 선수로 만날 예

정이지만 지금은 같은 투어에서 경쟁하

는동료선수들이다

요즘 박세리는그래서대회를치를때

마다더조심스럽다올림픽대표선발경

쟁을벌이고있는후배선수들이행여부

담을느낄까봐말한마디도가려서한다

LPGA투어기아클래식에출전한박

세리는 26일 감독이 선수를 선발하는

건아니지만감독이라는직책을맡고있

으니 선수들에게 너 잘 하더라 너 요즘

잘 안 풀리더라 하는 말조차 이제는 못

하겠다고말했다

그렇지 않아도 LPGA투어에서 뛰는

한국선수에게박세리라는이름석자가

주는위압감은적지않다

박세리는 선수들 앞에서는 일부러

올림픽의 올자도 꺼내지 않는다면서

오히려 요즘은 내가 후배들 눈치를 본

다며웃었다

박세리는 올림픽 감독의 역할을 선

수들이 각자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

뒤에서돕는것이라고정의했다

스윙이나 코스 매니지먼트 등 기술적

인 부분은 자신이 손을 댈 분야가 아니

라고못박았다

박세리는 먹고자고입고 그리고훈

련 환경 등이 사실 경기력에 많은 영향

을 미치기에 선수들이불편함이 없도록

뒷바라지하겠다고말했다 연합뉴스

장타여왕 박성현 리디아 고 넘을까

세계여자골프랭킹 1위 리디아 고(19)와

한국의 장타자 박성현(23넵스)이 미국여

자프골프(LPGA) 투어 KIA 클래식마지

막날파이널라운드에서격돌한다

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는 27일(이하

한국시각) 미국캘리포니아주칼즈배드의

아비아라 골프클럽(파726593야드)에서

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보기 없디 버디 5

개를골라내 5언더파 67타를쳤다

중간합계 14언더파 202타를 적어낸 리

디아고는 2위에서단독선두로 뛰어오르

며 LPGA 투어이번시즌첫우승이자통

산 11번째우승에도전한다

리디아 고는 지난 2월 유럽여자프로골

프투어 뉴질랜드 여자오픈에서는 우승했

지만 올해 LPGA 투어에서는 우승한 적

이없다

리디아 고 뒤로는 11언더파 205타를 친

박성현 신지은(24한화) 브리트니 랭(미

국)이 2위 그룹을 형성하며 3타차로 따라

붙었다

특히한국에서건너간장타자박성현은

28일파이널라운드에서리디아고와챔피

언조에서우승컵을놓고샷대결을벌인다

리디아 고는 23타 뒤진 것보다 채

23타차 앞선 채 마지막 라운드에 들어

가는 게 좋다며 찾아온 우승 기회를 잡

겠다고자신감을드러냈다

한국에서건너간장타자박성현은더블

보기 1개가아쉬웠지만버디 7개 보기 1개

로 4타를줄이며우승가시권에들어갔다

전반에 보기와 버디 1개씩을 맞바꾼 박

성현은 12번홀(파4)에서 버디를 신호탄으

로 16번홀(파4)까지 4개홀연속버디를낚

는상승세를탔다

275야드의짧은파4인 16번홀에서는티

샷이 오른쪽으로 밀려 그린 옆 러프에 떨

어졌지만두번째샷으로홀 12에붙이

는멋진쇼트게임능력을보여줬다

16번홀에서버디를잡아선두를달리던

리디아 고에 2타차까지 접근했던 박성현

은 17번홀(파5)에서 티샷 실수가 나오는

바람에아쉬움을남겼다

박성현은티샷을페어웨이에서훨씬벗

어난오른쪽숲속으로보낸뒤1벌타를 맞

고티박스로돌아와세번째샷을하는바

람에결국더블보기로홀아웃했다

그러나 박성현은 18번홀(파4)에서 5

거리에서버디퍼트를떨어뜨려마지막날

역전우승의가능성을남겨놓았다

박성현은 코스는 한국보다 어렵지 않

다면서 샷 감각이워낙좋아서어느 홀

에서든버디를노릴수있다고말했다

세계랭킹 2위 박인비(28KB금융그룹)

도 2타를 줄이며 5위(10언더파 206타)에

자리했다

박인비는 버디 3개를 잡았지만 9번홀

(파4)에서 3퍼트를하는바람에보기를 적

어낸것이옥에티였다

한편 호주 교포 이민지(20하나금융그

룹)는 LPGA 투어 역대 두 번째로 파4홀

에서홀인원을하는진기록을세웠다

이민지는 16번홀에서 5번 우드로 친 티

샷을홀에그대로넣었다 역대첫번째파

4홀 홀인원은 지난해 1월 바하마 클래식

에서장하나(24비씨카드)가기록했다

이민지는중간합계 5언더파 211타를쳐

공동 18위에올랐다 연합뉴스

리디아고박성현

기아클래식FR챔피언조대결

신지은박인비도 추격전

김하늘 (28하이

트진로사진)이 일

본여자프로골프

(JLPGA) 투어

2016 시즌첫우승컵

을들어올렸다

김하늘은 27일 일

본 미야자키현 UMK 컨트리클럽(파

726482야드)에서 열린 악사 레이디스

골프토너먼트마지막날 3라운드에서버

디 5개와보기 2개로 3타를줄였다

합계 9언더파 207타를친김하늘은사

흘 내내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고 완벽

한우승을거뒀다

올 시즌처음으로우승한 김하늘은 상

금1440만엔(약 1억5000만원)을받았다

지난해에 일본 무대에 진출한 김하늘

은데뷔해 9월먼싱웨어레이디스토카

이 클래식을 포함 JLPGA 통산 2승을

올렸다

1타차 단독 선두로 3라운드를 시작한

김하늘은 9번홀까지 2위 그룹이타수를

잃는 동안 1타를 줄여 3타차로 앞선 채

후반에 들어가 여유있게 우승컵을 거머

줬다

신지애(28)가 4언더파 211타로 준우

승을 차지했다 한국 선수들은 이보미

(28)의 요코하마 PRGR 레이디스컵 우

승을포함 이번시즌 2승을올렸다

연합뉴스

김하늘 일본여자골프 시즌 첫 우승


